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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원의 사진 속 그 옛날 인천
- 인천시립박물관, <찰나의 인천 –사진기자 박근원의 사진첩> 개최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13일부터 시립박물관에서 사진기자 박근원이 

기증한 사진을 기획특별전 ‘찰나의 인천’을 통해 전시로 선보인다고 

밝혔다. 

박근원은 황해남도 벽성군 출신으로 6.25전쟁 때 인천으로 피난하여 

경인일보의 전신인 경기신문과 인천일보·기호일보 등에서 오랫동안 

사진기자로 활약하였다. 

그는 사진기자로 활동하면서 찍은 인천의 사진 3,000장을 시립박물관에 

기증하였는데, 이번에 그 사진 중 일부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다. 

기획특별전 <찰나의 인천>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. 1부 ‘사람, 바라

보다’에서는 노점이나 나들이, 학교 운동회 등 우리 주위의 평범한 

이웃들의 일상을 보여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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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부 ‘사건, 기록하다’는 국제마라톤대회, 시대를 경악케 했던 형사

사건, 민주화운동 등 시대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한 사진을 소개하고 

있으며, 3부 ‘인천, 담아내다’는 끊임없이 변화해 온 인천의 풍경을 

담아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다. 

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은 “이번 특별전을 통해 박근원 기자가 

직접 모은 귀중한 기사 스크랩북을 공개할 예정”이라며 “이번 전시를 

통해 1960~80년대 인천의 모습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”고 말했다.  

<찰나의 인천> 전시는 인천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5월 23일

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5월 6일, 20일,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. 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후 손 소독, 발열체크, 방명록 

기입을 마쳐야 입장이 가능하며 기타 특별전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

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(☎032-440-6749)로 문의하면 된다.

<붙임> 관련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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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> 기획특별전 ‘찰나의 인천’관련 포스터 및 관련 사진

｢사진 1｣
<찰나의 인천> 포스터

｢사진 2｣
1977년 문학초등학교 운동회

｢사진 3｣
1986년 5·3인천민주항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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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사진 4｣
1986년 자유공원에서 바라본 신포동

｢사진 5｣
2021년 자유공원에서 바라본 신포동


